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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정자료 >

손명수 차관,“코로나 뉴노멀 시대에 앞서 교통정책 선제적으로 변화”해야

27일 교통연구원서‘포스트 코로나, 미래 교통정책 추진방향’심도있게 논의 

☐ 손명수 국토교통부 차관은 4월 27일(월) 한국교통연구원을 방문

하여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의 정책 여건 변화와 정책이슈를 진단

하고, 코로나 뉴노멀 시대를 선도할 교통 분야 정책 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ㅇ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 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현 상황에서  

교통, 물류, 항공, 인프라 등 교통 분야에 미칠 미래 예측 시나리오와

대응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기 위해 마련한 첫 자리로,

손 차관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교통 분야 연구기관들과 정책

간담회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 이 자리에서 손 차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코로나 발생 이전

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것”이며, “특히, 언택트(비대면), 개인화의 

심화 등이 대세가 되는 코로나 뉴노멀의 시대는 세계 질서의 재편을

비롯해, 사회 전반에 걸쳐 이미 많은 혁신과 변화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고민과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또한, “전례 없는 위기에 놓인 항공산업, 노동 집약적이고 열악한 

교통물류 일자리, 경직적인 기존 대중교통 시스템 등 지금의 상황을

잘 헤쳐 나가면서, 이 위기를 딛고 일어나 새로운 기준을 선도

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하며, 미래를

예측하고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미래 교통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ㅇ 아울러 “예측하기 힘든 미래 환경 변화 앞에서, 그 어느 때보다 

일반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참여와 관심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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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한 정책방향을 숙고하여 새로운 성장을 이끌 새로운 정책 

프로젝트를 수립·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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